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은 관광

객들의 신용카드 씀씀이가 3년 연속

줄고 있는 추세다. 특히 입도 관광객

은 매년 13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

으나, 전반적인 소비 지출은 오히려

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

12일 제주도가 관리 중인 제주데

이터허브의 2025년 12월 제주도

주요 소비동향 분석 자료(BC카드

결제데이터 활용)에 따르면 제주도

민과 입도 관광객의 신용카드 지출

액이 2023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

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

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지출액도 2024년 급

증했다가 지난해 다시 급락했다.

최근 3년간의 제주도 전체 BC카

드 지출액은 2023년 2조1742억원,

2024년 2조190억원(-7.1% 전년대비

이하 생략), 2025년 1조8853억원(-

6.6%)이다. 이 중 내국인 관광객의

지출액은 2023년 6803억원, 2024년

5741억원(-15.6% ), 2025년 5081억

원(-11.5%)으로 매년 줄었다. 중국

인 관광객의 지출액은 2023년 135

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48.1%)으

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154억원(-

23.0%)으로 다시 급락했다.

지난해 제주도민은 전년도에 견

줘 화장품이나 스포츠시설, 비알코

올 음료점업 등에서의 카드 지출액

을 늘렸으나 전반적인 업종에서 카

드 사용을 줄였다. 내국인 관광객

은 한식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면세점, 주요소 등 카드 이용금액

이 큰 업종에서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인 관광객도 편의점,

스포츠 용품 임대업, 여관업, 골프

장, 일반음식점, 육류소매업 등에서

카드 지출액을 늘렸으나 지출 규모

가 큰 면세점을 비롯해 건강보조식

품 소매업, 대형 종합 소매업에서

의 카드 씀씀이를 대폭 줄였다.

지난해 기준, 1일 1인당 카드 지

출액은 내국인 관광객 6만9750원,

중국인 관광객 18만1230원이다. 중

국인 관광객의 카드 지출액은 2024

년 24만1050원에 비해 5만9820원(-

24.8%) 줄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23년

1337만명, 2024년 1377만명, 2025년

1385만명(잠정치)이다. 내국인 관광

객은 1160만명으로 26만명(-2.2%)

줄었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24만명으로 2024년 191만명에 비

해 33만명(17.6%) 늘었다. 백금탁기자

제주지역 총인구(주민등록인구+등

록 외국인)가 2023년 말 70만명을

넘어선 뒤 2년 연속 줄고 있다. 외

국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주민등록

인구의 감소 폭이 더 커 총인구 감

소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현

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

주지역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6

만4792명, 외국인 2만8508명 등 총

69만33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2024년) 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외국인은 518명 증가했지만 주민등

록인구는 5576명 감소하며 총인구

는 5058명 줄었다. 이는 2024년 감

소 폭(-2350명)의 두 배를 넘는 수

준이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50만

3607명(외국인 1만8425명), 서귀포

시는 18만9693명(외국인 1만83명)

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전체 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1%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읍 면 동별로는 제주시

노형동 인구가 5만6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 우도면이 1524명으

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거주자는

한림읍(3795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노형동(2456명), 연동

(2281명), 대정읍(1963명), 성산읍

(1838명) 순이었다.

제주지역 총인구는 2023년 말 70

만708명으로 70만명대를 기록했으

나 1년 만에 감소 전환해 69만명대

(2024년 69만8358명)로 내려앉았고,

지난해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월별로 보면 2022년 8월 70만83

명으로 처음 70만 명을 넘어선 뒤

69만명대에 머물다 1년 만인 2023

년 8월 70만80명으로 70만 명대에

재진입했다. 외국인 증가세에 힘입

어 이듬해인 2024년 1월까지 6개월

간 7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주민등

록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2024년

2월 다시 69만명대로 내려간 뒤 전

반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총인구 증가율은 2015년 3.2%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부터 낮아졌

고, 2022년 소폭 반등했지만 2023

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0.7%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주민

등록인구 증가율은 2016년(2.8%)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해 -0.8%를

기록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와 인구 유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인 인구는 2022년 증가 전환

한 뒤 증가율이 플러스 흐름을 유

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 추

세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12일
코스피지수 4624.79

+38.47
▲ 코스닥지수 949.81

+1.89
▲ 유가(WTI, 달러) 59.12

+1.36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493.89 1442.51 1EUR 1748.45 1680.23

100 946.36 913.82 1CNY 221.11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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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총인구 감소세 지속… 감소폭 커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

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텔가 소식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를 새롭

게 론칭했다.

이번 패키지는 제주신화월드

의 신화관과 메리어트관 전용

상품으로, 편리하게 리조트 내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패키지에는 ▷조식 뷔페 ▷시

그니처 다이닝 런치와 디너 ▷

JSW 씨네라운지 영화 티켓 ▷

신화테마파크 자유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다. 신화

관 투숙객은 365일 온수 풀인

스카이 풀과 신화워터파크를 무

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리어

트 투숙객은 모실 수영장과 피

트니스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화리워드 멤버는 레이

트 체크아웃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쏘카 카셰어링 제주

신화월드 존 대여료 50% 할인

과 그랑블루요트 최대 35% 할

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신화월드는

제주살이 장기 투숙 프로모션

을 진행한다. 투숙 일자별 특별

할인가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으

로, 다양한 여행 스타일에 맞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신화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푸드테크 클러스터가 단계적

으로 시설 구축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첨단과학

기술단지 내 3만7059㎡ 규모의 클

러스터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12

일 밝혔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총 870억

9000만원을 들여 푸드테크 연구지

원센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농

산물 스마트가공센터 등 3개 시설

을 건립해 원료 생산부터 가공 유

통 소비까지 전주기에 걸친 식품산

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91억4000만원을 투입해 푸

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전환(AI DX) 기

술 기반 맞춤형 간편식 개발을 지

원한다. 센터에서는 식품기업이 쉽

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실증

장비와 시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해

공동 활용하게 하고 기술 사업화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천연물 소재 제품 개발과 창업 육

성을 전담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

퍼스에는 247억2000만원을 배정해

연구 제작 공간, 임대형 제조공간,

시제품 제작실, 천연물 및 반려동물

기능성 소재 연구실 등을 갖춰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인 432억

3000만원을 차지하는 농산물 스마

트가공센터는 급속냉동(IQF) 기술

로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

파 브로콜리 등을 반가공해 식재료

시장에 공급한다.

제주도는 농식품부 신규사업 발

굴 및 산업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

쟁력강화사업 연계 등을 통해 내년

도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산 학 연 협

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장 수요

기반 실증 연구와 창업 지원을 강

화해 제주형 푸드테크 혁신모델

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은 생산부터 가공 사업화로 이어

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제주의 청정자원과 첨단기술이 결

합된 식품산업이 대한민국 식품산

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